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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방카슈랑스 실적 증가와 경쟁 심화

□ 상대적인 금리 매력도를 가진 저축성보험의 실적 증가가 저축성보험 비중이 큰 생

명보험 방카슈랑스 실적을 크게 증가시킴.

  o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FY2010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실적이 

전년대비 73.8% 증가한 5조 173억원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전체 초회보험료 실

적의 66.5%, 보험설계사 실적의 2.8배에 해당함.

  o 방카슈랑스 실적 증가는 방카슈랑스 상품 중 상당수가 저축성보험인데다 시장금리

가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가입유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임.

  o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 등이 판매한 2년 특약 고금리 금융상품의 만기가 

작년 하반기부터 도래하였으며 투자대안으로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이 부각됨.

□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영업비중 확대 속에 향후 농협 생명보험의 합

류가 예정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.

  o 보험설계사 위주의 영업을 유지해 온 생명보험 대형 3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방

카슈랑스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.

  o 2012년 3월 농협의 생명보험 분사가 예정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시장 경쟁은 더

욱 심화될 전망임.

        - 농협은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제*를 적용받지 않아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

기반으로 방카슈랑스 영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.

          * 방카슈랑스 규제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%를 초

과하지 못하는 것임.

□ 방카슈랑스 채널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설계사 채널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은

행의 우월적 지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.

(방카슈랑스 인기 급상승 등, 연합뉴스 등, 5/11)




